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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1. 05.07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워킹맘(일하는 엄마) 실태] 
    - 워킹맘의 95%, 자녀 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 고민한 적 있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악인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 인식] 
     - 우리 국민 4명 중 3명,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신혼부부 통계] 
      - 결혼 5년차 신혼부부 5쌍 중 1쌍, ‘자녀 없다’  
     [어버이날 선물]  
      -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 ‘따뜻한 말 한마디’ 

제 94호

http://www.mhdata.or.kr
mailto:mhdata@mhdata.or.kr


5월 가정의 달은 교회마다 설교 메시지가 가정 중심으로 바뀐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서 전국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
해 전해진다. 확실히 5월은 전국에서 20%나 되는 국민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설교말씀을 
통해 가정의 의미,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가정들이 있다. 가정의 달에 특히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한데, 정작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56%나 된다. 일하는 엄마들이 56%라는 뜻이다. 일하는 엄마들이 많은 우리나
라 가정에서 남편들이 가사노동이라도 덜어주면 좋으련만, 남편이 대신하지 못하고 엄마들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가사노동하는 시간이 남편보다 3.5배에 달한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보니, 워킹맘의 95%가 자녀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했다는 조사결
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94호는 가정의 달에 우리 시대 일하는 엄마(워킹맘)
들의 남모르는 아픔과 애환을 통계자료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반사회 통계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워킹맘의 95%,   
자녀 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 고민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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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  
아내(워킹맘)가 남편의 3.5배 더 많아!

1

•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에 있어, 맞벌이 부부
의 경우 하루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 54분, 아내 3시간 7분으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무려 3.5배나 가사노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부부 중 아내만 취업한 경우도 가사노동 시간
이 남편 1시간 59분, 아내 2시간 36분으로 아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워킹맘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
주고 있다. 

• 한편,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따르면,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우리나라 엄
마들의 평일 하루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워킹맘’(일하는 엄마) 3시간 38분, ‘전업맘’(전업주
부) 6시간 9분으로 ‘워킹맘’이 ‘전업맘’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본인을 위한 여유 시간(하루 평균)을 물어본 결과, ‘전업맘’(전업주부)은 3시간 50분, ‘워킹맘’(일하는 
엄마)은 1시간 51분으로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부부 간 가사노동 시간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2020.07.30.(전국 12,388가구내 26,091명, 일대일 대면조사, 자기기입방식, 2019.7~12)

맞벌이 가구 외벌이(남편만 취업) 외벌이(아내만 취업)

남편 아내 
(워킹맘)

3:07

0:54

남편 아내

5:41

0:53

(시간: 분)

남편 아내 
(워킹맘)

2:36
1:59

(시간: 분)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그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엄마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평균)

평일 주말

워킹맘 
(일하는 
엄마)

전업맘 
(전업주부)

6:09
3:38

워킹맘 
(일하는 
엄마)

전업맘 
(전업주부)

10:38
9:47

[그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엄마의  
          하루 여유 시간(평균) (시간: 분)

워킹맘 
(일하는 
엄마)

전업맘 
(전업주부)

3:5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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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워킹맘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

•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전국의 워킹맘(일하는 엄마) 942명을 조사한 결과, 워킹맘이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
스를 받는 순간은 ‘눈치보며 퇴근해야 할 때’ 27%,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낄 때' 24%, ‘워킹
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런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를 측정해 본 결과 워킹맘의 스트레
스 지수는 10점 만점(1점 스트레스 전혀없음, 10점 스트레스 매우 심함)에서 평균 7.5점으로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워킹맘의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

워킹맘(일하는 엄마), 직장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 
눈치보며 퇴근해야 할 때, 임신/출산으로 고용불안 느낄 때!

2

눈치보며 퇴근해야 할 때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낄 때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때 

회사로부터 은근한 퇴사 압박을 받을 때
회식에서 몰래 빠질 때 5

7
13

21
24
27

[그림] 워킹맘의 스트레스 정도 평가(1점 스트레스  
         전혀 없음 ~ 10점 스트레스 매우 심함)

전체 자녀 나이 
3세 미만

자녀 
초등생

자녀  
중고생

7.07.37.87.5

*자료 출처 :벼룩시장구인구직, “일 육아 병행 힘들어.. 워킹맘 10명 중 9명 '퇴사 고민'”, 2021.03.19.(전국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워킴맘 942명 조사) 

워킹맘의 95%,  
자녀 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 고민한 적 있어!

3

• 직장생활과 관련, 워킹맘의 95%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케어가 어려울 때와 같은 ‘자녀 관련 이슈’가 가장 큰데, 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에서 높았다.

[그림]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한 적 있다   

95%

[그림] 퇴사 고민 이유(자녀 학교급별)

영유아/미취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676

23
1814

373337
26

3840

자녀 직장 본인 가족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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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이 퇴사를 고민했던 시기로는, 자녀가 미취학 아동 이하인 워킹맘은 ‘자녀출산 때’를, 자녀가 
초등학생 이후인 워킹맘은 ‘초등학교 입학 때’를 가장 고민했던 시기로 응답했다. 

•워킹맘의 퇴사 고민 시점, 출산 때 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

[그림] 직장을 그만두려고 가장 고민했던 시기(자녀 학교급별, 상위 6위, 중복 응답) (%)

• 임신했을 때, 출산 때, 어린이집/유치원 보낼 때, 자녀가 초등학교/중고교 다닐 때, 자녀의 모든 성장 과정
에서 퇴사를 고민했을 때 극복했던 방법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퇴사를 고민했을 때 극복했던 방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그림] 퇴사를 고민했던 시기의 극복 방법(각 시기별 응답률) (%)

영유아/미취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98

40
51

171312

29
39

49

31
42

53

18
25

42

임신했을 당시 출산을 앞두고 어린이 집에 보냈을 당시
유치원에 입학 시 초등학교에 입학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임신했을 당시 출산을 앞두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냈을 당시

초등학교 입학, 
고학년이 되었을 때

중고등학교 입학, 
다니는 동안

1313
577

1718
11

43

131310
42 44

10
1413

44
888

202021
2629 2828

363636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부모 외 가족, 친구, 이웃들의 도움을 받았다
육아,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였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냈다
방과후교실, 돌봄 교실을 이용했다 사교육 기관, 아동센터 등을 이용했다
도움 없이 계속 직장을 다녔다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6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가정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녀가 초등학생 때는 60%가 넘는 비율로 도
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녀가 고등학생 때에도 절반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움 받는 비율은 자녀 연령이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그럼, 누가 가정생활을 도와주는지 질문했는데, ‘친정 부모’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생활을 도와주시는 분, ‘친정 부모’가 절대적!

[그림]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 여부 (%)

영유아/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4261013 9871214 8
18172025

374143
5959

친정 부모 시부모 조부모/형제자매 육아 도우미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영유아/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 
학생

5043392621

5057617579

도움 받음 도움 없음

[그림] 가정생활을 도와주는 분(%)

• 워킹맘의 평소 관심사항은 ‘자녀 문제’가 51%로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건강 관
리’ 35%, ‘재테크’ 32%, ‘자산 관리’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직업과 관련 ‘직무 역량 성장’
은 6%로 미미했다 

• 반면 전업맘(전업주부)의 경우 자녀 문제 관심도가 67%로 워킹맘(51%)보다 더 높았다. 

[그림] 워킹맘/전업맘의 평소 관심 사항(상위 7위, 중복 응답) (%)

워킹맘의 평소 관심사항 1위,  
‘자녀 문제’(육아/교육) 

4

자녀 문제(육아/교육)
건강 관리
재테크

자산 관리
여행, 관광
자기 개발

여가, 문화 생활

직무 역량 성장 6
0

15
16

24
26
32
35

51 자녀 문제(육아/교육)
건강 관리
재테크

자산 관리
자기 개발
여행, 관광

여가, 문화 생활 18
18
20
21

31
39

67

워킹맘 전업맘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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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워킹맘이 일하면서 자녀에게 가장 미안할 때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를 직접 케어하지 못할 때’가 40%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아플 때’ 32%, ‘식사를 못챙겨 줄 때’ 29%, ‘자녀학습에 도움이 못될 
때’ 27% 등으로 응답해, 일하는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 가족에게 미안할 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 때’ 26%, ‘집안 일이 되어 있지 않을 때’ 23%, ‘부
모님을 자주 방문 못할 때’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가장 미안함을 느낄 때 1위, ‘자녀를 직접 케어하지 못할 때’

(%)[그림] 자녀에게 가장 미안함을 느낄 때(중복 응답) (%)

자녀를 직접 케어하지 못할 때

자녀가 아플 때

식사를 못 챙겨 줄 때

자녀학습에 도움이 못 될 때 27
29
32

40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그림] 가족에게 가장 미안함을 느낄 때(중복 응답)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 때

집안 일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부모님을 자주 방문 못할 때

부모님을 돌보지 못할 때 20
22
23
26

•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내고 반드시 가는 
편’이라는 응답이 자녀의 전 학령층에서 50%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대처 방법, ‘본인/배우자가 휴가를 낸다’

[표]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대처 방법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영유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휴가를 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반드시 가는 편 55 55 59 62 53

시간이 될 때만 가고, 부모/형제자매/도우미 등에게 요청 30 31 25 16 15

대부분 부모, 형제자매, 육아도우미 등께 우선 요청 12 10 8 9 7

보육/교육기관 교사에게 맡기는 편 2 2 2 2 3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 1 1 - - -

자녀 혼자 병원에 보냄 - 1 7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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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자녀 만족도 최고, 시부모 만족도 최저!

6

• 워킹맘은 자녀와 관계 만족도가 전체 가족 중에서 가장 높으며, 시부모와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는 
전업맘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림] 가족 관계 만족도(워킹맘 vs 전업맘)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가족식사 준비 관련, 워킹맘과 전업맘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직접 조리 비율이 워킹맘 51%, 전업맘이 81%
로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워킹맘의 경우 가족 식사 때 절 반 정도만 직접 조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워킹맘의 경우, 가족 외식, 부모님/도우미 음식, 배달음식, 조리된 음식 구입 이용률이 전업맘보다 상대적
으로 높다.

[그림] 가족 식사 준비 방법(상위 5위) (%)

가족 식사 때 직접 조리, 
‘워킹맘’ 51%, ‘전업맘’ 81%

5

대부분 음식  
직접 조리

조리된 식품  
구입/ 조리

외식을  
주로 함

부모님/ 
도우미 음식

배달 음식

2556

81

6111215

51

워킹맘 전업맘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자녀 친정 부모 배우자 시부모

40

59
7377

워킹맘 전업맘

자녀 친정 부모 배우자 시부모

38

61
69

79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 가족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여기서는 만족도(매우+약간)만 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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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워킹맘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과 이해 ‘필요하다’ 91%

7

•주 52시간 제도, 워킹맘들에게 가정생활 관여도 높이는 긍정적 효과! 

• 워킹맘에게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위해 가정내 지원사항 중 3가지에 대해 필요성을 질문했는데, ‘배
우자의 지원과 이해’에 대해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배우자의 지원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육아를 도와주는 육아도우미 필요성은 71%, 음식,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필요성
은 67%로 각각 응답됐다.
[그림]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정내 필요성 (%)

91%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1점(필요하지 않다)~7점(매우 필요하다) 까지 7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필요하다’(5+6+7점) 응답률임 

배우자의 지원과 이해 
‘필요하다’

71%

육아 도우미 
‘필요하다’ 

가사 도우미 
‘필요하다’

67%

• 실제로 워킹맘들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가족과 저녁식사를 같
이하고, 자녀 육아나 자녀 교육 관여도가 더욱 높아져, 주 52시간 제도가 워킹맘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생활 변화(중복 응답) (%)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
가족과 저녁을 함께
야근 휴일 근무 감소

자녀 교육 관여
자기 개발, 취미생활 증가

자녀 육아 직접
휴가 자유롭게 사용
여러 활동 참여

변화 없다 37
10
11
11

14
15
16

21
31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2019.12.08.(서울, 경기, 6대광역시 거주 만25~59세 경제활동 여성 중 막내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족 내 금융의사 결정자, 2,300명, 2019.08.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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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통계청의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자료(2020.12.14.)에 의하면, 우리나라 15~54세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2020년 56.8%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엄마 
중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앞에서 언급한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2020년 경제활동 비율(56.8%)은 2019년 58.4%보다 1.6%
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워킹맘 감소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16만 명 감소).

코로나19의 영향,  
전국의 워킹맘 1년 사이 16만 명 감소! 

8

[그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2019년 2020년

56.8%58.4%

[그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경제활동자 추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67만 명

283만 명287만 명290만 명291만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2020.12.04.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워킹맘 더 어려워졌다... 1년새 15만 6000명 역대 최대 감소“, 2020.12.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37385)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
담이 ‘더 커졌다’는 비율이 무려 86%나 되었다. 

• 부담감이 커진 이유로는 ‘휴원과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어서’ 56%,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지도가 어
려워서’ 33%,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잦아져서’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 응답자의 63%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자녀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일과 육아 병행 부담감 변화 
         (워킹맘/대디)

[그림] 코로나19의 자녀 돌봄 영향(워킹맘/대디)

14

부담이 더 커졌다
86

부담이 더 커지지 않았다

*자료 출처 : 구인구직사람인, ‘코로나 시대의 일과 육아 병행조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361명 조사), 동아일보 ’워킹맘,대디 63%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공백상태‘, 2021.03.31(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31/106167028/1) 

(%)
(%)

63%

• 워킹맘/대디의 63%,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공백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돌봄 공백 겪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738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31/10616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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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 사회 통계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워킹맘들은 도소매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여성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 저임금 워킹맘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표] 임금수준별 2019년 대비 2020년 워킹맘 변동 현황 (천 명)

전체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2019년 2,290 235 757 675 325 298

2020년 2,170 182 669 683 323 312

증감 -120 -53 -88 +8 -2 +14

[표] 연령별 2019년 대비 2020년 워킹맘 변동 현황 (천 명)

2019년 2020년 증감

전체 2,827 2,672 -156

15~29세 91 64 -27

30~39세 1,095 988 -107

40~49세 1,487 1,459 -28

50~59세 154 161 +7

*자료 출처 : 통계청,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2020.12.04. 

*자료 출처 : 통계청,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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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이른바 워킹맘의 비율이 57%로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었다(10쪽).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워킹맘은 일반화되어 있다.  

워킹맘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사 문제에서는 완전한 분담을 못하고 있다. 남편만 취업
한 외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인 5시간 41분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가 3시간 7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워킹맘이 전업맘보다 2시간 34분 더 적게 집안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
로운 것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각각 54분과 53분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3쪽).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남편이 가사노동을 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워킹
맘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 것은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6쪽)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조리된 식
품을 구입하거나 외식을 하는 등으로 편의적 생활 방식을 채택(8쪽)하기 때문이지 남편이 아내의 줄어든 
가사노동만큼을 더 하기 때문은 아니다. 심지어 아내만 취업한 가정에서도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보
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는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킹맘들은 특히 자녀 문제에서는 거의 혼자 부담을 떠 안고 있다. 거의 모든 워킹맘들은 자녀를 직접 케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7쪽), 심지어 자녀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을 한 적
이 있을 정도로 육아와 자녀 돌봄은 워킹맘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들은 직장생활에서 ‘눈치보
며 퇴근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는데(4쪽), 워킹맘이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도 자녀 돌
봄을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변화없는 것, 특히 자녀 문제는 여성의 전유 영역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가사를 공평
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데에 63%가 찬성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1)와 상반된 결과이다.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인식과 실제적인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성이 가정 일을 하는 것을 ‘아내를 돕는다’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것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사노동은 아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일을 서
로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보이지도 않던 여성을 사회의 전면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교회가 했는데, 실질적인 가사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  

워킹맘들은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유아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 부실 급식을 
하거나 학대를 하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면서 워킹맘들은 자녀를 맡겨 놓기는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 워킹맘의 어려움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유
아 및 어린이 숫자가 줄어 들면서 많은 교회가 선교원, 유치원, 어린이집 문을 닫았지만 교회가 공익 기여
의 관점에서 교회 예산을 늘려서라도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교육기관을 유지
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특히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워킹맘이 출근하면서 직장 
인근 교회에 자녀를 맡기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면 워킹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1)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 11. 18(전국 18,543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7,750명,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2020. 5. 13 ~ 5. 28)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악인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2. <신혼 부부 통계> 
결혼 5년차 신혼부부, 5쌍 중 1쌍 ‘자녀 없다’  

3. <어버이날 선물>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 ‘따뜻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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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센조(tvN), 모범택시(SBS) 등의 TV드라마가 인기가 높은데,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악인 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
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국민 비난과 분노 감정 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중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데, 이에 우리 국민의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1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 우리 국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사회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인지, 못된 사람

이 잘 사는 사회인지 질문하였다. 
• 그 결과, 국민의 74%는 우리 사회가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 응답한 반면, ‘착하게 사는 사

람이 잘 사는 사회’에는 26%만 응답했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20대 연령층의 
경우 89%의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평소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26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그림]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다’ ‘그렇다’ 응답률(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871737789

•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은 ‘보상’을 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
은 ‘처벌’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과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국민
들에게 물어보았다. 

• 그 결과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다’ 56%, ‘인정하지 않는 사회다’ 44%
로 나타나, 공동체 기여자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 인식이 높으나, 10명 중 4명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
라고 응답해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사회의 대응을 물어보았는데, ‘비난하는 사회다’ 60%, ‘비난하
지 않는 사회다’ 40%로 비난하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는데, 공동체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불신감이 10명 중 4명이나 되었다.

•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회다’ 40%

74

[그림] 공동체 기여자와 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
44

인정하는  
사회
56

*자료 출처 : 케이스탯코리아,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2021.4.29.(전국 1,093명, 온라인 조사, 2021.4.9.-11)

공동체  
기여한 자

비난하지  
않는 사회
40

비난하는  
사회
60

공동체에 
해를  

끼친  자

*자료 출처 : 케이스탯코리아,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2021.4.29.(전국 1,093명, 온라인 조사, 2021.4.9.-11)

1. 악인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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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5년차 신혼부부, 
5쌍 중 1쌍 ‘자녀 없다’

2. 신혼부부 통계

• 결혼 5년차까지의 신혼부부 연차별 이혼율을 살펴 보면, 이혼 여부를 분석한 결과, 결혼 1년차에는 0.5%
가 이혼하였는데, 5년차까지 가면 7.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결혼한 신혼부부 중 초혼은 80%, 재혼은 20%로 나타났다. 
•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동거 여부를 보면, 초혼은 12%, 재혼은 19%가 별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혼부부(혼인 후 5년간) 
          결혼 연차별 이혼율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결혼  
1년차

결혼 
2년차

결혼 
3년차

결혼 
4년차

결혼 
5년차

7.2
5.7

4.1
2.3

0.5

[그림]  신혼부부 유형
(%)

재혼
20

초혼
80

[그림]  신혼부부 별거 비율

초혼 재혼

19

12

(%)
(%)

•신혼부부의 이혼율, 결혼 1년차 0.5% → 결혼 5년차 7.2%까지 상승 

• 2019년 11월 1일 기준, 5년간 혼인 신고한 부부 중 국내 거주하고 있는 126만 쌍을 대상으로 유자녀 비
율을 조사한 결과, 결혼 ‘1년차’가 18%에 불과한 반면, ‘5년차’가 되면 82%까지 상승하고 있다. 

•  반면 결혼 5년차 부부 5쌍 중 1쌍(18%)은 자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의 아내 연령이 40대 이후가 되면 급격히 무자녀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혼인 연차별 유자녀 비율 [그림] 아내 연령별 자녀 유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8275
63

44

18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84
533852

77

16
486249

23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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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5년차까지의 신혼부부의 전체 평균 ‘맞벌이’ 비율은 49%로 2쌍 중 1쌍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결혼 3년차 까지는 ‘맞벌이’ 비율이 더 높으나, 5년차부터 역전되어 외벌이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 맞벌이 부부보다는 외벌이 부부가 ‘유자녀’ 비율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많은 특성을 보인다.

[그림] 신혼부부 맞벌이 비율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 결혼 5년차까지 신혼부부의 유주택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 유주택 부부가 무주택 부부보다 유자녀 비율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많은 특성을 보인다.

•유주택 부부가 무주택 부부보다 유자녀 비율이 더 높다!

전체  
평균

1년차 2년차 3년차 결혼 
4년차

결혼 
5년차

464748
51

55
49

[그림] 신혼부부 유형별 유자녀 비율 및  
          평균 출생아 수

[그림] 신혼부부 유주택 비율 [그림] 주택 소유 여부별 유자녀 비율 및 
          평균 출생아 수

전체  
평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5349
43

37
30

43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0.12.10. 

•맞벌이 부부보다 외벌이 부부가 유자녀 비율이 더 높다! 

맞벌이 외벌이

평균 출생아 수0.79명
0.63명

63%
52%

0.79명
0.63명

(%)

주택  
미소유

주택  
소유

평균 출생아 수0.79명
0.65명

63%
53%

0.79명
0.65명



17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  
‘따뜻한 말 한마디’

3. 어버이날 선물

• 온라인쇼핑몰 티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현금’(60%)이 1위
였고, 다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12%로 2위를 차지했다. 

• 주고 싶은 선물 역시 ‘현금’이 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식품’ 14%, ‘패션상품’ 7%, ‘건강 가
전’ 5% 순이었다.

[그림]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상위 6위)  [그림] 어버이날 주고 싶은 선물(상위 4위)

현금 따뜻한  
말  
한마디

건강 
식품

여행  
상품

패션 
상품

상품권

4444
12

60

*자료 출처 :  티몬 ‘어버이날 선물 조사’, 고객 700명, 온라인조사, 2021.04.27~30.

(%) (%)

현금 건강 
식품

패션 
상품

건강 
가전

571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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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내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시계를 맞추어 놓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
니다. 넘버즈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두 곳에서 발표하는 정치지표 자료를 언론보도 기사 큐레이션 파트
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6호(2021년 5월 1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7호 (2021년 5월 1주) 

중도 33% 최다… 진보는 26% 탄핵 이후 최저 (조선일보_2021.05.04.)

정
치
지
표
조
사

절박한 2030의 '반란'…시장 질서가 흔들린다 
연합뉴스_2021.05.04.

응급실서 확인한 ‘조용한 학살 ’…20대 여성 자살 시도 34% 늘었다 
한겨레_2021.05.03.

주식 투자자 43% "코로나 이후 시작"… 92% "계속할 것“ 
한국일보_2021.05.06.

청춘들의 '대출 돌려막기'…3곳이상 빚진 20대 다중채무자 급증 
매일경제_2021.05.03.

6070 노후자금까지 '코인 한탕' 가세했다 
매일경제_2021.05.02.일

반
 
사
회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3월 68% --> 4월 61%    
연합뉴스_2021.05.05.

‘한국의 40대’ 44%가 무주택…월소득 468만원에 자산 4억   
동아일보_2021.05.04.

직업계高 취업률 3년새 반토막… “오라는 곳 없어 군대 가야할 판”   
동아일보_2021.05.06.

한국, 유럽보다 도시권역에 4배 많은 인구가 밀집, 유럽보다 대도시화 심각   
한겨레_2021.05.0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53900002?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23723/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504/10675276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31614000089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27849/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5037551530?input=1195m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3761.html#csidx0e3b36f1d6ba22d9315dff3f1c4083a
http://nbsurvey.kr/archives/2107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5/04/ZO6HJZ5JDVGGJLFVYIZFOCIJU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3645.html#csidx4cb1a820b1f09d3b9ffd974d9f4648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06/10678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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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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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CO₂ 배출량 10%가 의류산업…‘노쇼핑족’ 뜬다 
한겨레_2021.05.03.

도시와 미세먼지  전 지역에서 10년 간 WHO 기준 초과 
MBN_2021.05.05.

도시와 미세먼지① 최초공개! 전국 주요 도시 ‘미세먼지-질병 밀접 지도’ 
MBN_2021.05.05.

환
경

도시와 미세먼지② "젊을수록 미세먼지에 건강 좌우된다고?" 
MBN_2021.05.05.

초 중 고교생 57% “코로나 위험해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파” 
경향신문_2021.05.04.

"한국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코로나 위기 속 경제 버팀목" 
연합뉴스_2021.05.05.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31만명 발육부진…5명 중 1명꼴 
연합뉴스_2021.05.05.

기
타

다문화 선교, 귀국 후 관리 중요하다 
기독신문_2021.04.26.

[중 고등학생 종교 영향도 미래 인식 조사] 청소년 40% “온라인 예배 집중 안 돼” 
기독신문_2021.04.26.

기
독
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7&aid=00015738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5029500504?section=nk/news/al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7&aid=0001573798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59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3742.html#csidx76225a95bbe72638653d2c1fc959d8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128700003?section=economy/all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7&aid=00015738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41428011&code=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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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대면예배에 돌아오지 않은 두 그룹 

넘버즈 칼럼

Thom Rainer (LifeWay  Christian Resources) CEO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인들이 모두 대면예배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보고 
싶다. 그들이 정말 그립다.” 그의 이런 말은 요즘 자주 묻는 질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교회는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정상’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앞으
로 우리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뉴노멀이 올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에 6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메모로 정리해 보았다. 60개의 대화가 대표성을 나타낼 수는 없지
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대면예배로 돌아오지 않은 가장 큰 두 그룹이 있다. 이 두 그룹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언급한 내용이다. 

노인 
나와 이야기를 나눈 목회자들은 노인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 가장 크
게 공통된 그룹은 70세 이상이었다. 이 노인 세대가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은 코로나의 위험
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일반적으로 자녀가 학교 교실로 돌아간 경우 자녀를 직접 교회에 데리고 올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자녀가 학령기보
다 어리면 교회학교에 데리고 가길 주저한다. 일반적으로 가족 전체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돌아오지 않
은 어린 자녀가 있는 그룹은 돌아오지 않은 노인만큼 많지는 않다. 두 그룹의 조합은 교회에서 상당한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인가? 
좋은 소식은 어느 시점에서 코로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백신과 자연 면역을 
통해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도전적인 것은 이러한 낙오자들 중 상당수가 교회에 전혀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것이
다. 교회 출석을 포함한 모든 훈련은 습관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습관에
서 벗어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과 계속해서 연락할 수 있다. 간단한 연락만으로도 먼 길을 갈 수 있다. 새로운 온라인 
성경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직접 만나는 경험만큼 좋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락을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다. 기도 사역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십시오. 

지금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계속 역사하는 한 큰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Churchleaders.com에 게재된 "The Two Largest Groups Who Have Not Returned to In-Person Worship Since COVID"을 문화선교연구원 
  에서 번역한 글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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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후원 기관 | 

후원 기업 |

후원 개인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
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 
    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
선,  김재욱,  김주롱,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
호,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
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 (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횃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
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
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
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
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
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
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신규 후원 | 권순창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
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섬기는 
이들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횃불회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협력 
기관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mailto:%20jy0113@mhdata.or.kr
mailto:mhdata@mhdata.or.kr

